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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strengthening fire 

fighting ability of domestic rack- type warehouse buildings. Method: A fire case of small warehouse 

with sandwich panel structure and four design review of large warehouse with fire endurance structure 

were analyzed. Also, interviewed a group of 11 fire fighters who had 20 years field experience. 

Results: A provision of mobile equipment for initial fire fighting, accessibility of more than three 

sides, installation of internal entrance windows, proper placement of outdoor fire fighting equipment, 

image processing of fire site informations, and provide more incentives on the field commander are 

main factors of improvement plan. Conclusion: Effectiv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 and 

safety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for each stage of the dispatch and on-site response 

considering the fir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each warehouse by scale.

Keywords: Rack-type warehouse, Interviewed a group, Fire fighting ability, Improvement plan, S.O.P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적층형 창고건물의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경기도 소재 창고 화재사례 및 설계사례를 분석하고 11명의 현장대응 소방전문

가 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소화용 이동식 장비마련, 3면 이상 접근성확보, 내부진입

창 설치, 옥외소화설비의 적정배치, 현장정보의 이미지처리, 현장지휘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소방

활동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창고의 규모별 구조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출동단계 및 

현장대응단계별로 효율적인 표준작전절차 및 안전기준을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용어: 적층형 창고, 집단 인터뷰, 소방대응력, 소방활동 개선방안, 표준 작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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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적층형 창고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국내 적재방식

은 바닥적재식, 파레트식, 데크식, 선반형, 자동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Kim and Lee, 2016). 적층형 창고의 화재강도와 화재

위험성은 적재높이, 랙크 배치, 통로 폭, 보관중인 물품의 양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수년간 발생한 창고화재사례는 이를 반

영한 소화강도의 보완과 화재초기의 자체소화능력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현재 바닥면적 1,000㎡ 이상인 대형창고는 물류시설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522동이며 경기도가 992동, 

경상남도 326동, 인천광역시 186동, 기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1,018동으로서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경기도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Center, 1975~2018).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 ‧ 포장 ·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

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쇼핑이 성장함에 따라 물류창고의 규모 및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국내 창고시설 화재는 매년 약 1,261건 발생하였으며 화재 

1건당 인명피해는 약 30명, 재산피해는 약 5,4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발화장소는 창고, 물품저장소에서 3,607건으로 전체의 약 

57%가 발생하였으며 기타 창고 2,293건, 냉장, 냉동 창고 순이었다(Table 1)(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8).

창고시설의 화재사례를 보면 화재하중이 매우 높으며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어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더라도 소화효과

를 기대할 수 없으며 소방대가 출동하여 건물 외부에서 소화수를 방수하여도 화점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소

형 샌드위치패널 창고의 경우, 유독가스방출과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적층형 창고시

설의 화재안전측면에서 자체소방인력의 초기소화 및 관할 소방대의 현장 소방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Table 1. Warehouse Facility Fire Statistics (2013 ~ 2017)

발화장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재산피해 / 1건당

(단위 : 천원)사망 부상

냉장, 냉동창고 393 0 12 119,951,519 1,584,865

창고,물품저장소 3,607 6 81 184,528,233 263,565

하역장 11 0 0 111,424 47,577

기타 창고 2,293 3 50 30,099,537 65,111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적층형 창고의 최근 화재사례와 설계사례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현장경험과 업무경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소방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창고화재의 소방활동 대응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화재사례

2018년 3월에 발생한 용인 D 물류센터 화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다수의 중소규모 샌드위치패널 창고시설의 화재

특성 및 위험요인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창고는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로서 면적 8,705㎡의 4단 랙(Rack)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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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저장하는 전형적인 물류창고의 모습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3시간 화재가 진행 되며 내부 저장물품 및 

창고 1동이 전소하였다. 화재는 천장에 설치된 전등의 복사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최상부 적재물에 열이 축적되어 발

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었으나 화재당

시 소방펌프 동력제어반의 펌프운전선택스위치를 주 펌프는 수동으로 충압펌프는 정지상태로 두어 소화설비는 작동하지 않

았다. 최초 화재신고 후 9분여 만에 인근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이미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였고 수관을 전개하여 

내부진입 중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어 외부에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였다. 화재는 천장 지붕에 옮겨 붙어 붕괴위험이 있

어 소방대원의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화재는 관계인이 초기에 발견하였으나 발화점이 랙크 최상단높이에 위치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

시설을 사용하여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소화펌프운전선택스위치를 자동 상태로 관리하지 않아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화재는 통상 5분 이내에 플래쉬 오버에 도달하며 물품특성상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

며 화재로 인한 낙하물과 천정붕괴 등 진압활동의 제한 그리고 소화수가 강판으로 인해 침투가 어려운 점과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부재 등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 창고에 잠재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최성기 이전에 현장진압이 어려

운 재료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대신하여 최상부 적재물까지 소화용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이동

식 소화장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설계사례

국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법)에는 일정규모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성

능위주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물류창고의 경우는 연면적 200,000㎡ 이상에 해당된다. 대형창고는 건물규모상 내화구

조로서 화재사례에서 살펴본 샌드위치패널 창고와는 연소 및 화재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소방대응 전략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 소재 4개의 대형 창고를 대상으로 소방대응력

에 관련되는 주요 인자인 소방대 접근성, 소방대 소화활동,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성능위주 검토내용을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2. Case study 

구 분 대 상 지 역 바닥면적(㎡)

1 H 물류터미널 경기도 광주 128,328

2 S 물류센터 안산 236,424

3 O 물류센터 부천 121,659

4 Y 업무시설단지 용인 345,347

대형물류창고의 소방대 접근성을 살펴보면 건물 전면과 도로와 가까운 부분에 소방차가 2면에서 진입 가능한 경우가 대

부분이며 내부 진입용 창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화구조의 특성상 건물 내부 진입에 의한 소방활동이 수반되므로 소방

대 진입 창은 소방차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설치하고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 건축물

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입법 예고 중이며 진입창 간의 수평방향 

설치간격은 40m 이내로, 진입창의 크기는 공기호흡기 등 장비 착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설치위치는 실내바닥에서 80cm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MOLIT, 2018). 또한, 바닥면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평적으로 

이동 동선이 길어지므로 최소 건물 3면 이상에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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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소화활동 측면에서는 옥외송수구가 1개소로 설계되어 바닥면적이 큰 대형물류창고의 특성상 신속한 소화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방대의 활동거점을 반영하여 옥외송수구, 옥외소화전을 분산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옥외소화전설비

의 경우 건물 외부에 수평거리 40m로 배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기술되어 있으나 연결송수구의 경우 건물 외부 배치기준

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의 경우, 가연물 특성상 화재 하중이 높으므로 Worst Case에 근거

하여 미국기준을 고려한 120분 이상 수원 확보가 요구된다. 더불어 건물 내부는 저장물품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초기소화에 

적용될 수 있는 방수 총, 연결 살수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랙크식 창고의 대형 화재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가연물 강도에 대응하는 인랙 헤드 설치와 공사기간을 고려한 임시소방시설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장 내부 출입 

및 근무자의 효율적 피난이 가능한 보행거리 확보 및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Table 3).

Table 3. Review Contents

구 분 소방대 접근성 소방대 소화활동 소방시설

H 물류터미널 - 건축물 4방향 접근성 확보

- 사다리차 아웃트리거 거리확보

- 남측에서 소방진입동선 확보

- 건물의 4면에 50m 이내 간격의 소방관 진입

용 창(가로 1m×세로2m 이상 크기) 설치 및 

식별용 적색표시

- 옥외송수구가 집중 설치되어 분산설

치요망

- 옥외소화전은 지면 경사 높이에 따

라 층수에 설계반영

- 인랙헤드 설치 필요

- 공사중 용접 용단 작업시  재예방

계획수립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필요

S 물류센터 - 북측 이륜차 전용통로를 소방차량 진입 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의 비상출입구추가 설치요함

- 송수구 분산설치 요함

- 옥외소화전 및 송수구등은 건물과 

이격 설치필요

-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적용.

O 물류센터 - 소방대진입창이 설치된 직하부에 소방차 접

근 후 작전이 가능한 공간확보

- 300m의 긴 건물로 소방관 진입로 인식 어려

움, 4면 진입로 확보필요 

-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옥상접근필요

- 층별 소방대 진입계획 수립.

- 소방대의 옥외 거점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부근에 송수구를 추가 배치.

- 방재실 인근에 소방대를 위한 송수

구 설치

- 소방차 정차계획에 적합하게 송수구 

설치가 필요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 검토필요

Y 물류센터 - 건물 2면 접안 외경 10.7미터 회전반경

- 진입창 확보 및 표시

- 소화펌프 120분 확보

- 스프링클러 60분 확보

- 간이소화장치등의 설치 검토

- 인랙헤드 설치필요 

분석결과

샌드위치구조 중 소규모 창고건물 및 내화구조의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사례와 설계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방

활동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초기소화강화 방안이다. 가연성 샌드위치 창고건물에 비치된 소화기의 적용한계를 반영하여 화재 초기에 근무자가 

최상부 적재물까지 소화용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이동식 소화장비의 구비가 필요하다. 

둘째, 소방대 접근성 방안 증대이다.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는 소방차량은 건물 3면 이상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

며 사다리차 아웃트리거 공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조경 등에 의한 방해가 안되는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소방

대가 소방차량에서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대 진입 창을 2층 이상의 창문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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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방대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시설강화이다. 건물 내부 초기소화에 유용한 방수총,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심재의 본격적인 연소가 진행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내부진입 소화활동이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방대 옥외거점을 반영하여 옥외송수구, 옥외소화전을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수원의 

경우 Worst Case에 근거한 1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창고 내부 소방시설 강화이다. 랙크식 적재물의 소화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랙헤드가 요구된다. 공간내부에 장기 

및 단기 체류인원을 고려한 피난유도설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형 샌드위치패널은 2방향 피난을 위한 피난문 설치

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부공사 등을 고려한 임시소방시설 확보가 요구된다. 

현장인터뷰 분석

개 요

소방청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리빙랩 전문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진압활동 및 화재예방업무 경력 평균 

20년에 해당하는 총 11명을 추천받아서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개요는 Table 4와 같다. 대상 집단은 적

층형 창고의 지역별 분포특성, 화재 사례, 담당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과 비수도권 그리고 현장지원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2018년 8월~11월까지 직접 방문 또는 예정된 회의장에서 각 그룹 당 40분 ~ 90분을 진행하였다(Fig.1, 

Fig. 2). 인터뷰내용은 이메일 또는 공문을 통하여 주요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된 자료를 통하여 현행 

제도상의 관련규정 체계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내용은 창고 화재출동 경험사례, 현장 소방활동 관련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Table 4. Overview of the Interview

그 룹 조사대상 나 이 현장경력(년) 주요업무 Code

수도권 서대문소방서 59 34 지휘팀장 A1 

57 30 예방팀장 A2 

54 25 진압팀장 A3

48 20 구조대장 A4

경기북부소방본부 49 23 특수대응단 B1

49 19 현장구조 B2

43 16 현장구조 B3

비수도권 밀양소방서 52 21 센타장 C1

중앙소방학교 리빙랩지원 전문가 39 5 화재조사 D1

47 14 현장특별조사 D2

48 18 화재조사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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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분석

인터뷰 수행 내용은 출동단계와 현장 도착 대응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동단계

1) 사전정보파악의 어려움

“화재현장은 변화무쌍한테 매뉴얼에서는 도식화 되어있어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임자들로

부터 경험을 전수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화재현장을 매뉴얼로 문자화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1).

“SOP관련하여 현재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제일 중요한 큰 줄기로 명료화해야 합니다.” (A3).

“소방활동정보카드는 4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많다보니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자화가 아닌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되어야 합니다.” (A4).

SOP 등 소방정보자료는 화재현장에 적용하기에 복잡하므로 현장용으로 건물규모, 개구부위치, 가연물종류, 소방용수설

비 등 주요정보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보수집의 시간부족

“화재출동과 동시에 방재센터로부터 기초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과평가관련사항을 이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지도전파, 장애인 정보등 취지는 좋으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착대 지휘관들과 화재현장에 대

한 교감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휘차 내부에서 현장작전구상을 하는데 전략적 판단을 하는 시간대에 성과평가관련사

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출동 시 정보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1).

출동단계에서 화재현장의 정보취득 및 전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취득의 경우 출동 준비 외

에 성과평가사항등 기타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시간적으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 정보전파 여건부족

“최초 신고자 접수로부터 현장활동 시 필수정보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골든타임관련해서 빠르게 지령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라서 꼭 필요한 정보를 취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2).

“방재센터쪽에서 원하는 정보만 취득하려고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현장지휘팀장과 현장대원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

다. 소방대간 무선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3).

“상황실쪽에서 무선통신을 장악하다보니 출동대 상호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4).

정보전파의 경우 방재센터, 상황실 등에서 현장소방대에 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현장지휘관과 현장대원 간 효

율적인 현장정보전파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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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odaemun Fire Station Field Expert Meeting Fig. 2. Living Lab Expert Advisory

현장도착 대응단계

1) 현장경험 문제

“창고화재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고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소방대입장에서 가장 큰 문

제는 붕괴입니다. 실제로 이천 냉동창고화재에 출동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길이가 100m이상이 되는데 개구부가 출입문 1곳

만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조물 붕괴로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그때 소방대원이 크게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B1). 

“샌드위치 창고건물의 화재에는 굴삭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 등 인력으로 처리하기 힘든 곳에 사용합니다. (B2). 

대형창고의 경우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구부 증대, 배연·배열설비 설치가 요구되었다. 중소형 샌드위

치 창고화재현장에서는 소방장비로 굴삭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소방서에 보급되지 않아 창고시설이 집중되어 있

는 경기도 지역에 우선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 현장지휘 개선방향

“현장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대응시점이 있습니다. 현장지휘관이 특정시점에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으면 소방작전이 

어려운데 방재센터에서 계속 상황보고를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보고를 하기도 힘듭니다.” (A1).

소방대가 화재현장 도착 시 상황보고, 언론브리핑 등은 화재현장이 우선 안정화된 이후 별도의 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제도

적 절차가 필요하다.

3)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현장지휘관은 직원들이 여러 이유로 회피하는 보직입니다. 그래서 현장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현장지휘관이 승진하면 

현장지휘 관리자가 되는 등 보직의 전문성과 직원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A2).

“화재진압팀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D3).

현장지휘관은 보직이동으로 2 ~ 3년 잠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현

장전담부서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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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활동설비 강화

“화재진압측면에서 중소형 샌드위치 창고는 개방형헤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소살수설비의 적용방안

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물류창고의 경우 지역대 개념으로 소방전문 인력이 배치되게 하는 방안도 효

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D2).

물류창고의 특성상 현장 도착이 5분 이상이 되면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창고 소방대 배치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

었다. 창고소방대가 화재초기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방수 총, 연결살수설비도 설계시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5) 지방도시 선착 대 인원부족

“지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거든요. 소화활동만으로도 힘든게 현실입

니다.”(C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선착 대 인원이 부족에 따른 소방인력 확충을 호소하고 있다. 

결 론

국내 창고건물의 화재사례와 설계도면 분석 그리고 소방대응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방대원의 현장진압관련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초기 대응방안으로 창고의 연면적, 층고를 고려하여 방수총, 연결살수설비 등을 적용하여 초기대응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할 소방대가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어려운 중소형 샌드위치 패널 창고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인

명구조 대원 안전확보 및 연소확대방지 활동을 진행하며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는 자체 창고소방

대 배치가 바람직하다. 

2. 소방대 접근성 증대방안으로서 대형창고의 경우 건물 3면 이상에 소방차량이 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아울러 

소방관 진입창을 피난로에 접하도록 수평방향 40m 간격으로 배치하고 소화활동을 위한 여닫이 창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방시설의 강화방안으로 대형창고는 화재 시 다량의 소방용수가 요구되므로 옥외송수구, 옥외소화전의 분산 설치가 

요구되며 인랙 헤드, 임시소방시설확보, 피난설비강화가 요구된다.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원활하도록 개구부 증대, 배

연, 배열설비가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소방대 출동단계에서 정보취득 및 전파가 잘 이루어지도록 상황정보 지원프로그램 개발, 현장소방대간 전용무선통신, 

출동준비 외에 행정업무배제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대응매뉴얼이 복잡한 문자화로 되어있어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주요소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화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5. 현장대응단계에서 현장 지휘관은 화재현장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보고, 언론브리핑 등 기타행정업무는 전담요

원을 배치하거나 화재현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보고하는 제도적 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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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팀장 등 현장지휘관에 대한 역량강화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화재진압팀장 등 현장지휘

관의 지속적 업무수행은 인사이동과 행정업무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전담부서가 마련되어 현장지휘관의 업

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7. 창고시설의 규모별 구조별 재난현장 작전표준절차(SOP)의 개발 필요성과 새로운 소방시설의 현장도입 등을 고려한 

SOP의 지속적인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고의 규모별 구조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출동단계 및 

현장대응단계별로 효율적인 표준작전절차 및 안전기준을 수립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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